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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자살생각 영향요인

변은경, 김미영*, 강은희
경남정보대학교 간호학과

Factors Influencing Suicide ideation in College Students

Eun-Kyung Byun, Mi-Young Kim*, Eun-Hee Kang
Department of Nursing, Kyungnam College of Information & Technology 

요  약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정서적 외상경험, 스트레스, 우울, 불안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고
자 시도되었다. 자료수집은 B시에 소재한 4개 대학의 보건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최종 289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t-test와 ANOV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서적 외상은 성별에서 유의
한 차이가 있었으며(p=.005), 스트레스는 학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29). 우울은 성별(p=.020)과 종교
(p=.022)에 대해서, 불안은 성별(p=.047)에 대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자살생각은 일반적 특성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 대상자의 자살생각은 정서적 외상(p<.001), 스트레스(p<.001), 우울(p<.001), 불안(p<.001)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
타내었다. 대상자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서적 외상(t=4.117, p<.001), 스트레스(t=2.909, p=.004), 우울
(t=3.421, p=.001), 불안(t=2.875, p=.004)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34.1%였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자살생각과 관련성
이 높은 정서적 외상경험, 스트레스, 우울, 불안과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고 자살생각에 미치는 요인을 확인함으로써 자살
예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대학생 자살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traumatic 
experience, stress, depression, and anxiety and to identify factors influencing suicide ideation. Data 
collection was carried out using a questionnaire survey administered to students from four health 
colleges in B city and a total of 289 questionnaires.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y and 
percentage, mean, standard deviation, t-test,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SPSS/WIN program. The results show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emotional trauma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p=.005) and stress related to grades 
(p=.029). Depression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for gender (p=.020), religion (p=.022), and anxiety 
related to gender (p=.047). Suicidal thinking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general 
characteristics. The suicidal ideation of the subjects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emotional trauma 
(p<.001), stress (p<.001), depression (p<.001) and anxiety (p<.001). Factors affecting the suicidal ideation 
of the subjects were emotional trauma (t=4.117, p<.001), stress (t=2.909, p=.004), depression (t=3.421, 
p=.001), and anxiety (t=2.875, p=.004), and the explanatory power was 34.1%.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a suicide prevention program by identifying correlations between 
emotional traumatic experience, stress, depression, and anxiety related to suicide ideation and 
identifying factors affecting suicide ideation. Based on these results, the development of programs to 
reduce the college student suicide rate is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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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자살 사망률은 2018년 기준 인구 10만 명

당 24.7명으로 OECD 국가 평균 11.5명에 비해 2배나 
높은 수준으로 OECD 국가 자살률 1위를 보이고 있다
[1]. 특히, 우리나라 20~29세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로 
보고 되고 있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1]. 대학생의 자살
은 개인과 가족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매우 큰 손실로 
인식하고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건강문제이다[2]. 

대학생 시기는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이행되는 시기
로 청소년기의 특징인 급격한 신체변화가 이루어지지만 
인지적 성숙과 심리적 안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새로운 
인간관계, 학업, 취업 등 많은 심리 사회적인 어려움을 경
험하게 될 위험성이 높으며, 이러한 심리 사회적 갈등은 
스트레스 유발, 불안과 우울, 자살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
어 관리가 요구된다[3]. 특히, 학업과 진로에 대한 압박감 
혹은 실패와 좌절의 경험은 우울과 불안을 겪게 되고 이
는 자살로 이어질 수 있다[4]. 

자살은 자살생각에서 시작되어 자살시도, 완벽한 자살
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으로[5], 자살과 관련된 연구들은 
자살생각을 측정하여 자살의 위험성을 예측하려 하고 있다
[6]. 자살생각에 대한 이해는 실제 자살시도의 위험을 이해
하고 자살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됨을 보고하고 있다[4]. 

자살의 유발 요인은 여러 문제적 요인들이 상호작용하
면서 자살에 이르게 되는 연속적이고 총체적인 심리적 과
정으로 볼 수 있으며[7], 자살과 관련한 요인으로는 우울
[6, 8, 9], 스트레스[8], 충동성과 대처방식[9], 정서적 외
상과 가족관계[10] 등의 다양한 요인들이 원인이 되고 있다.

이중 아동기에 경험하는 정서적 외상경험은 대학생 시
기의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으며[10], 
자살행동의 강력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11]. 외
상사건에 대한 노출 경험은 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시
도 등의 자살행동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며, 외상 후 스
트레스를 경험한 사람의 40%는 자살생각을 가지며[12], 
아동기의 정서적 외상경험이 높을수록 대학생의 정신건
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3]. 

스트레스는 자살생각에 많은 영향을 주는 변수로 다루
어지며[14] 스트레스 생활사건이 발생되면 우울을 유발
하며,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우울을 경험하기도 하며
[15], 한편으로는 스트레스는 우울을 매개하지 않고도 쉽
게 자살을 생각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6]. 

개인에게 주어지는 심리적 좌절과 스트레스는 우울을 

촉발하며[17], 대학생의 우울은 중고생과 같은 청소년에 
비해 훨씬 심각한 부적응 상태를 경험하며[18], 이로 인
해 우울은 주요한 자살 위험 요소로 확인되고 있다[19]. 
자살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가장 일
반적인 심리적 문제가 우울감이라는 연구와 자살 충동의 
가장 강력한 변인 중 하나가 우울 증상이라는 연구결과
들이 보고되고 있다[16]. 자살의 원인이 모두 우울과 관
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매년 자살을 시도하는 청소년의 
상당수가 우울 증상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살에 대한 접
근을 위해서는 우울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20].

대학생 시기는 불안정한 시기로 외부의 자극과 변화에 
민감하며 그에 대한 반응이 성인보다 거칠고 충동적으로 
나타나 이러한 불안은 자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 
시기 불안을 경험하는 경우 자살생각을 하게 될 위험이 
높으며[4], 불안은 스트레스나 우울과 동반하여 자살 위
험성이 높음을 보고하고 있다[21]. 

생의 발달주기에서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대학
생 시기는 자살시도와 자살생각, 자살위험이 높은 시기로 
이 시기의 자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지만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살연구는 노인 대상의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16, 22-24].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학생의 자살과 관련한 주요 
변수로 대인관계와 삶의 욕구[25], 가족스트레스와 부정
적 정서[26], 취업스트레스[27], 아버지-자녀 의사소통
[28]에 국한되고 있어, 자살과 관련성이 있는 보다 다양
한 변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살생각과 관련
성이 높은 정서적 외상경험, 스트레스, 우울, 불안이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함으로써 추후 대학생의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
하여 시도되었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대학생의 자살생각과 관련성이 높은 정서적 

외상경험, 스트레스, 우울, 불안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정서적 외상경험, 스트레스, 우울, 불안과 
자살생각 정도를 파악한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서적 외상경험, 스
트레스, 우울, 불안, 자살생각의 차이를 파악한다.

3) 대상자의 정서적 외상경험, 스트레스, 우울, 불안과 
자살생각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4) 대상자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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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의 정서적 외상경험, 스트레스, 우울, 

불안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
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B시에 소재한 4개 대학 보건계열 
학과의 학과장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었
다. 동의를 얻은 해당 학과의 만 19세 이상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본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였다. 연구목
적 설명시 연구참여의 강제성이 없으며 연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음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후 연구목적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
으며 연구대상자에게 설문지 응답에 대한 비밀보장과 연
구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과 설문 작성 중에 중
도 탈락하더라도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을 것을 설명하
고 동의서에 서명한 사람만 설문에 응하도록 하였다. 각
자가 설문을 작성한 후에는 지정된 우편함에 지정 기간
까지 제출하도록 하였다. 

최소 표본의 크기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유의수준 .05, 중간 효과크기 .25, 통계적 검정력 .95 
로 지정하였을 때 필요한 표본 수는 280명이었다. 응답
률을 고려하여 300명의 대상자를 임의표집 하였고, 총 
300명 중 설문지 작성이 불충분한 14부를 제외한 총 
289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정서적 외상경험
정서적 외상경험은 정서적 학대 또는 방임의 경험으로 

공포, 두려움, 무력감 등의 감정을 경험한 것을 의미한다
[29]. 본 연구에서는 Bernstein과 Fink[30]가 개발하고 
Lee[29]가 번안한 CTY도구 중 정서적 학대와 정서적 방
임의 각 5문항씩 10문항을 사용하였다. 4점 Likert 척도
로 측정하였으며, 최저 10점에서 최고 40점까지로 점수
가 높을수록 학대나 방임을 당한 경험이 많음을 나타낸
다. Lee[29]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α = 
.884였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 
.87로 나타났다.

2.3.2 지각된 스트레스

지각된 스트레스는 개인의 주관적 경험에 초점을 둔 
스트레스 경험으로[31], 본 연구에서는 Cohen, Kamarck, 
Mermelstein[32]이 개발한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를 
Park, Seo[31]가 번안한 한국판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0문항으로 긍정적 지각(4,5,6,7,8문항)
과 부정적 지각(1,2,3,9,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긍정적 지각 5문항은 역환산하였다. 5점 Likert 척도로, 
최저 10점에서 최고 50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
된 스트레스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Park, Seo[31]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α = .85이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α = .76로 나타났다.

2.3.3 우울
우울은 개인의 심리적 사회적 환경적 요인에 의한 침

울함, 근심, 무가치함을 의미한다[33]. 본 연구에서는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를 Cho[34]가 번안한 총 20문항, 4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긍정적인 4문항(4,8,12,16)은 
역환산하였으며, 최저 20점에서 최고 80점까지로 점수
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Cho[34]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α = 
.83이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α = 
.81로 나타났다.

2.3.4 불안
불안은 명확하지 않은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으로 인한 심리상태를 의미한다[35]. 본 연구에서는 
BAI(Beck Anxiety Inventory)의 우울척도를 Yook과 
Kim[36]이 수정한 불안의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 영역
을 포함한 21문항, 4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최저 
21점에서 최고 84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 정도
가 높음을 의미하며, Yook과 Kim[36]의 연구에서 신뢰
도 계수는 Cronbach’s α = .902이고, 본 연구에서 신뢰
도 계수는 Cronbach’s α = .92로 나타났다.

2.3.5 자살생각
자살생각은 자살 행동이 동반되지 않는 자살에 대한 

생각이나 사고를 의미하며[37], 본 연구에서는 Harlow, 
Newcomb과 Bentler[38]가 개발하고 Cho[34]가 번안
한 5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최저 5점에
서 최고 25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Cho[34]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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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nbach’s α = .83이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α = .88으로 나타났다.

2.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SPSS Win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은 빈도와 백분율, 정서적 외상경험, 스트레스, 불안, 우
울, 자살생각의 정도는 평균가 표준편차로, 일반적 특성
에 따른 정서적 외상경험, 스트레스, 불안, 우울, 자살생
각의 차이는 t-검증, 일원분산분석으로 분석하였고, 사후 
검정은 scheffe’s test를 사용하였다. 정서적 외상경험, 
스트레스, 불안, 우울, 자살생각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피어슨 상관계수를, 자살생각의 영향요인을 파악
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1). 

대상자의 성별은 여성이 255명(88.2%)을 차지하였고, 
연령은 21~22세가 107명(37.0%), 학년은 학년별로 유
사하게 분포하였다. 종교는 있는 경우가 151명(52.2%)
이었으며 동거가족 수는 2-3명이 185명(64.0%)으로 가
장 많았다.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Female 255 88.2
Male  34 11.8

Age

19-20  75 26.0
21-22 107 37.0
23-24  69 23.9
≥25  38 13.1

Grade

1st  68 23.5
2nd  71 24.6
3rd  66 22.8
4th  84 29.1

Religion Had 151 52.2
Had not 138 47.8

Number of living 
together 
family

Alone  34 11.8
1  37 12.8

2-3 185 64.0
≥4  33 11.4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89) 

3.2 주요 변수의 수준
주요 변수의 수준은 다음과 같다(Table 2). 대상자의 

자살생각 평균점수는 6.90±3.27점, 정서적 외상경험 평
균점수는 15.19±5.31점, 스트레스 평균점수는 
19.98±4.40점이었다. 우울 평균점수는 37.78±7.07점, 
불안 평균점수는 31.93±8.80점이었다.

Variable M±SD Min Max

Suicidal ideation 6.90±3.27 5.0 25.0

Emotional trauma 15.19±5.31 10.0 33.0

Stress 19.98±4.40 10.0 33.0

Depression 37.78±7.07 20.0 60.0

Anxiety 31.93±8.80 21.0 71.0

Table 2. Level of Suicidal Ideation, Emotional Trauma, 
Stress, Depression, Anxiety           (N=289)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아동기 정서적 외
상경험, 스트레스, 우울, 불안, 자살생각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서적 외상경험은 성별
(t=8.013, p=.0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스트레
스는 학년(F=3.051, p=.029)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우울은 성별(t=5.440, p=.020), 종교(t=5.270, p=.022)
와 불안은 성별(t=3.997, p=.047)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 자살생각은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Table 3).

3.4 주요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분석
대상자의 자살생각, 정서적 외상경험, 스트레스, 우울

과 불안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Table 4). 연구대상
자의 자살생각은 정서적 외상경험(r=.430, p<.001), 스
트레스(r=.429, p<.001), 우울(r=.452, p<.001), 불안
(r=.475, p<.001)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정서적 
외상경험은 스트레스(r=.432, p<.001), 우울(r=.291, 
p<.001), 불안(r=.390, p<.001)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
내었으며, 스트레스는 우울(r=.393, p<.001), 불안
(r=.452, p<.001)과 우울은 불안(r=.609, p<.001)과 정
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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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fference of Emotional Trauma, Stress, Depression, Anxiety, Suicidal Idea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89)

Characteri
-stics

Catego
-ries

Emotional trauma Stress Depression Anxiety Suicidal ideation

M±SD t/F(p) M±SD t/F(p) M±SD t/F(p) M±SD t/F(p) M±SD t/F(p)

Gender
Female 15.51±5.31 8.013

(.005)
20.13±4.40 2.553

(.111)
38.13±7.04 5.440

(.020)
32.04±8.78 3.997

(.047)
7.02±3.37 3.131

(.078)Male 12.79±3.30 18.85±4.64 18.85±4.64 29.12±8.61 5.97±2.28

Age

19-20 16.05±5.70

1.566
(.198)

20.99±5.04

2.898
(.038)

37.60±6.64

.769
(.512)

30.83±7.03

.945
(.419)

6.83±2.82

.231
(.875)

21-22 15.22±4.93 20.16±3.97 38.01±6.80 32.98±9.62 7.08±3.37
23-24 14.14±4.48 18.97±3.89 36.94±6.89 31.55±7.96 6.86±3.88

≥25 15.29±6.65 19.34±4.75 39.03±8.81 31.93±8.80 6.61±2.64

Grade

1st 15.84±5.82

.546
(.651)

20.72±4.80

3.051
(.029)

38.24±6.46

.689
(.559)

31.13±7.76

2.608
(.052)

6.72±2.83

.332
(.803)

2nd 14.80±4.88 19.94±4.31 36.77±7.46 30.52±8.39 7.06±3.46
3rd 14.86±4.97 20.68±4.03 37.82±6.98 34.42±9.77 6.67±2.80

4th 15.19±5.31 18.87±4.26 38.24±7.30 31.81±8.80 7.10±3.78

Religion
Had 15.04±5.34 .032

(.857)
20.11±4.60 .592

(.442)
38.62±6.76 5.270

(.022)
32.62±8.88 2.547

(.112)
7.19±3.68 2.768

(.097)Had not 15.15±5.25 19.70±4.14 36.74±6.97 30.95±8.58 6.54±2.75

Number of 
living together 

family

Alone 14.75±5.46

.275
(.843)

20.62±4.29

.407
(.748)

39.15±7.87

.626
(.599)

34.03±11.75

1.018
(.385)

6.97±3.43

.016
(.997)

1 14.73±5.57 19.51±5.47 38.30±6.83 32.89±10.20 6.97±4.21
2-3 15.29±5.25 37.51±6.74 37.51±7.03 31.45±8.21 6.88±2.97

≥4 15.60±5.36 37.30±6.74 37.30±7.07 31.39±8.80 6.85±3.66

Table 4. The correlation of Level of Emotional Trauma, Stress, Depression, Anxiety, Suicidal Ideation       (N=289)

Variable
Suicidal ideation Emotional trauma Stress Depression Anxiety

r(p)

Suicidal ideation 1 .430(<.001) .429(<.001) .452(<.001) .475(<.001)

Emotional trauma 1 .432(<.001) .291(<.001) .390(<.001)

Stress 1 .393(<.001) .452(<.001)

Depression 1 .609(<.001)

Anxiety 1

Table 5. Affected Factors of Suicidal Ideation                                                           (N=289)

Variable B SE β t p

Emotional trauma .139 .034 .225 4.117 <.001

Stress .123 .042 .166 2.909 .004

Depression .097 .028 .209 3.421 .001

Anxiety .069 .024 .185 2.875 .004

Adj. R²=.341, F=22.489(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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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 스트레스, 우울, 불안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연구대상자의 정서적 외상경험, 스트레스, 우울, 불안
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다음과 같다(Table 
5). 연구대상자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
기 위하여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정서적 외상경험, 스
트레스, 우울, 불안을 설명변수로 하였다. 회귀분석의 기
본가정을 확인한 결과 잔차의 분포는 정규성을 만족하였
고, 독립변수 간의 다중 공선성을 검정하였을 때, 공차한
계가 .736 - .828로 0.1 이상이었고, 분산팽창인자(VIF)
는 1.208 - 1.359로 나타나 모두 10보다 낮았으므로 다
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잔차의 독립
성 검정인 Durbin-Watson의 통계량이 1.992로 2에 가
까워 잔차의 자기상관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다
중회귀 분석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F=47.095, p<.001), 수정된 결정계수(R²)는 .341로 설
명력은 34.1%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자살생각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서적 외상경험(t=4.117, p<.001), 
스트레스(t=2.909, p=.004), 우울(t=3.421, p=.001), 불
안(t=2.875, p=.004)으로 나타났다.

4. 논의

본 연구는 대학생의 정서적 외상경험, 스트레스, 우울, 
불안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실
시되었다.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정서적 외상, 스트레스, 
우울, 불안, 자살생각의 정도를 조사하고 정서적 외상경
험, 스트레스, 우울, 불안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파
악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하고자 실시되었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자살
생각은 정서적 외상경험, 스트레스, 우울, 불안과 높은 상
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대상자에게 정서적 외상, 스트레
스, 우울, 불안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
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으
며, 설명력은 34.1%였다. 본 연구의 주요 변인들인 정서
적 외상, 스트레스, 우울, 불안, 자살생각에 대해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정서적 외상, 스트레
스, 우울, 불안, 자살생각 정도를 선행 연구결과와 비교하
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와 다른 도구이거나, 

비록 같은 도구라 할지라도 각 문항의 척도가 다른 경우
에는, 도구 만점이 각기 다르므로 도구 전체 만점에 대해 
평균 값이 차지하는 비율(%)로 비교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 대학생의 정서적 외상점수를 조사
한 결과, 40점 만점(1-4점 척도)에서 평균값이 38%를 
차지하였으며 Ko[39]의 연구에서 정서적 외상점수의 평
균값은 61.5%를 나타내었으며, Jung, Park[40]은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정서적 외상에서 학대와 방임으로 구
분하여 보았으며, 학대의 평균값은 77.3%, 방임의 평균
값은 73.7%를 보여 차이가 있었다. 반면 Lim[41]의 청
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서적 외상점수 평균값은 48.5%로 
유사하였다.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의 경우 아동기 부정
적 경험을 유추하여 자기보고식 질문에 응답하는 방식으
로 조사하고 있어 과거 경험에 대한 회상과정에서 차이
가 있을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어[42], 추후 이에 대한 반
복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의 스트레스 점수의 평균값은 
48.5%를 나타내었으며, Yoo[43]의 연구에서 대학생활 
스트레스 평균값은 51%였으며, Park, Yang, Choi[[44]
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는 성별에 따라 구분
하였으며 스트레스 평균에서 남학생은 48.6%, 여학생은 
50.5%로 대학생이 청년 후기에서 성인 초기인 것을 감안
할 때, 스트레스 평균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우울은 CES-D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우
울의 평균값은 47.2%를 나타내었으며, Park[6]의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우울은 41.9%를 나타내었다. BDI 
우울 도구를 사용한 Ko[39]의 연구에서 우울 평균은 
38.3%를 보였다. 대학생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살
생각 관련 요인으로서 불안은 타 연구의 주요 변수로 다
루어지지 않아 비교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불안은 본 연
구에서 평균값 38.0%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불안은 
BAI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측정하였으며, 불안의 평균값
은 37.9%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주를 이루는 청소년 후
기는 외부의 자극과 변화에 민감한 시기로 충동적인데 
이러한 불안은 스트레스, 우울과 동반하여 자살생각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4].

본 연구에서 대학생의 자살생각 점수를 조사한 결과, 
25점 만점(1~5점 척도)에서 평균값은 6.90±3.27점이었
으며, 도구 전체 만점에 대해 평균값이 차지하는 비율(%)
로 산출한 결과 자살생각의 평균값은 24.4%를 나타내었
다. 자살생각과 관련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전
무하여 다양한 대상 및 질병을 가진 대상자와의 비교를 
통하여 대학생의 자살생각의 수준을 살펴보았다. Lim[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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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살생
각의 평균값은 37.6%였으며, Kim[45]의 중년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살생각의 평균값은 남성은 
10.5%, 여성은 9.5%를 나타내었다. Lee[46]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살생각의 평균값은 40.0%였으
며, Choi[47]의 혈액투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살생각의 평균값은 41.1%를 나타내었다.

자살생각의 정도를 비교해 본 결과, 대학생의 자살생
각 정도는 자살생각 고위험 그룹인 노인과 혈액투석 환
자에 비해 낮지만 중년 대상자에 비해서는 높은 것을 고
려할 때,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대한 관리적 접근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자살생각은 정서적 외상, 스트레스, 우울, 불안과 양의 상
관관계를, 정서적 외상은 스트레스, 우울, 불안과 양의 상
관관계를, 스트레스는 우울, 불안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
타내었으며, 우울은 불안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의 정서적 외상, 스트레스, 우울, 불안 정
도가 심할수록 자살생각과 관련성이 높았다. 이는 대학생
의 정서적 학대와 정서적 방임이 우울과 정적 상관관계
가 있으며[40], Kim, Chung[8], Lee[40]의 연구에서 우
울과 생활스트레스가 자살생각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
인 것과 유사하다. Ahn, Kim과 Choi[9]의 연구에서 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살생각 관련 변인 분석에서 효과
크기를 분석한 결과 우울은 큰 효과크기를, 부정적 정서
와 생활스트레스 등은 중간 효과크기를 보여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26]의 연구에서는 
부정적 정서와 가족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유의한 영향
을 주고 있으며, 이중 가족스트레스는 가족학대와 관련성
이 높아 가족학대의 경험이 높을수록 추후 자살생각의 
성향이 높을 수 있다는 결과와 유사하다.

셋째로 본 연구에서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 정서적 외상, 스트레스, 우울, 불안이 확인되
었다. 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Kim, Sohn과 Kim[49]
의 연구에서 남, 여 학생 모두에서 폭력피해 경험이 없는 
학생에 비해 폭력피해 경험이 많을수록 자살생각이 높은 
결과와 여학생에게 양친 부모보다 편부, 편모, 재혼부모
에서 자살생각이 더 높은 결과와 유사하다. 이 중 정서적 
외상과 유사한 외상경험은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50]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가 지지 되었
다. 정서적 외상 및 외상경험과 관련하여 아동과 청소년
을 대상으로는 정신건강 사업이 시행되는 것에 반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사업이 없어 대학생은 자

칫 정신보건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자살문제 해결을 위한 정서적 외상에 대한 다각적인 접
근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스트레스는 자살생
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 Kim과 
An[51]의 연구에서 전문계와 인문계 여고생을 대상으로 
자살생각과 관련한 스트레스 생활사건을 분석할 결과 가
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심하게 경험한 경우와 부모와의 
심한 마찰이 자살생각에 예측요인으로 확인되었으나, 일
부 연구에서 스트레스는 자살생각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으며, 우울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에서 자살생
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44], 본 연구결과와 차
이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분석에만 그치고 있어 추후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우울은 청소년을 대상을 한 Kim[52]의 연구에
서 우울이 한 단계씩 높아질수록 자살생각은 45.741배
로 증가한다는 결과와 청소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가장 강력한 
변인 중의 하나로 지지 되었으며[6, 8],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우울은 다수의 연구에서 대학생의 자살생각의 
강력한 예측 지표임을 반영하고 있다[6, 8, 53]. 자살생
각은 자살시도의 연속선상에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자살
생각의 여러 변수 중 자살위험을 사정하는 일차 지표로
서 위험요소 규명에 매우 중요하다[6]. 또한, 불안은 심리
적 고통을 피하려는 충동의 결과로 자살생각으로 이어지
며, 본 연구에서는 불안도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Park et al[54]의 연구에서도 불안이 자
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안을 인지
적 불안과 신체적 불안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인지
적 불안이 신체적 불안보다 자살사고와 더욱 연관성이 
높음을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대상자에게 자살생각 감소
를 위한 불안 완화를 위한 접근 시 인지적 불안 감소가 
원활한 자살예방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추후 대학생의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의 정서적 외상, 스트레스, 우울과 불
안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자살 예방
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서적 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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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우울, 불안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34.1%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여 대
학생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일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대학생의 자살생각과 관련하여 정서적 
외상, 스트레스, 우울, 불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그 외
의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연구
의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바탕으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영향요인과 직간접 효과에 대한 반복 연구가 필
요하다. 또한 대학생의 자살생각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교
육 및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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